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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87% “금투세 알고 있다”...시행 견해는 엇갈려

- 황명선의원실, 국정감사 대비 대국민 경제이슈 여론조사 실시
- 황명선 의원 “금투세에 대한 국민 관심 높아 정치권 국민목소리 반영 필요”

황명선 국회의원(논산·계룡·금산)실이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

에 의뢰한 정책여론조사에서 국민 87%가 금투세(금융투자소득세)에 높은 

인지도를 형성하고 있고, 41.7%는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.

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‘시행’ 33.3%, 

‘유예’ 23.5%, ‘폐지’ 28.4%로 엇비슷하게 갈렸으나, 유예와 폐지를 

합치면 51.9%로 조사대상 절반이 시행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시행 ‘찬성’ 이유로는 조세형평성(54.4%), 사회불평등 완화(39.8%) 등이 

높게 나타났으며, ‘유예’ 또는 ‘폐지’ 등 반대 이유로는 투자심리 위

축으로 주식시장침체(53.7%) 이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(38.8%) 등이 높게 

나타났다.

황명선의원실이 제공한 조사자료에 따르면, 조사대상 56%가 주식투자 경

험이 있고, 투자경험과 별개로 주식투자에 대해 47.9% 관심이 있다고 답

해,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.

황명선 의원은“이번 조사 결과로 주식시장과 금투세에 대한 국민의 높은 



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”며, “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책 결정에 있

어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
이번 조사는 황명선의원실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기획한 대국민 경제이

슈 여론조사로서 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했으며, SKT가입고

객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했다.

조사기간은 2024년 9월 27일 ~ 30일이고, 95% 신뢰수준에서 ±3.7% 오차범위
이며, 상세한 조사내용과 결과는 향후 열린국회정보포탈에 게재될 예정이다.  

[ 조사결과 요약 ]

■ 금투세에 대해 87% 높은 인지도 형성, 그 중 절반은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
〇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다 41.7%,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다 45.1%, 
   처음 들어봤다 13.2%
〇 연령이 높을수록 ‘실질 인지도’가 높게 나타남
   - 20대의 경우 ‘처음들어봤다’ 34%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관심 낮음
〇 주식 ‘高관심有경험’층은 대부분이(98%) 알고 있고, 실질인지도(67%) 또한 높게 나타남

■ 금투세시행에 대한 견해는 시행⋅유예⋅폐지 엇비슷하게 갈림 
 〇 예정대로 시행 33.3%, 시행을 유예 23.5%, 제도자체를 폐기 28.4%, 잘모름 14.8%
 〇 2030은 ‘시행유예’, 40대⋅60세이상은 ‘시행vs.폐지’ 팽팽, 50대는 ‘시행’이 상대적 높음
 〇 진보,보수는 ‘시행’(진보41%,보수37%)이 높고, 중도층은 ‘시행vs.폐지’ 팽팽하게 나뉨
■ 56%가 주식투자 경험 있고, 경험과 별개로 국민 절반은 높은 관심도 보임
〇 투자경험 있다 56.3%, 투자경험 없다 39.7%, 잘 모름 4.0%
    투자경험과 별개로 주식에 대한 ‘관심이 많다’ 47.9%, ‘관심이 적다’ 48.1%  
■ ‘예정대로 시행’ 주장이유는 ‘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’ 응답층(n=234)
 〇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 54.4%〉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39.8%〉정부 세수확대 
    도움4.8% (기타1%)
■ ‘유예&폐지’ 주장이유는 ‘투자심리위축, 시장침체’가 과반이상 응답층(n=365) 
 〇 투자심리위축으로 주식시장침체 53.7%〉소액투자자 피해 38.8% 順
■금투세시행에 대한 영향 관련 ‘시장위축 우려’ 주장에 동의가 좀 더 높게 나타남
 〇 ‘시장위축 가능성’ 57% 〉 ‘시장에 영향적다’ 50%

● 첨부 : 황명선 국회의원실 정책여론조사」조사결과 보고서 1부.   끝


